
GIST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발의…전문석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 GIST, 전문석사 과정 개설 검토 … “지역 인재 재교육, 전문성 제고 등에 기여”

▲ GIST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에 기존 석사 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전문 

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석사’는 특정 분야의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 학위

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법」에는 대전·울산에 소재한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전문

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7월 17일(수) GIST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GIST 학위과정으로서 기존 박사·석사·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

석사’ 과정을 만들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전문석사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의 인재들이 급변하는 미래 기술

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GIST가 세계적 수

준의 과학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한다면 지역 첨단

산업과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커리어를 개

척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IST는 향후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될 경우 기업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

문직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GIST에서의 수학(修學) 기회가 마

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지역의 기술기업이나 여러 지자체,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GIST에서

의 위탁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문석사 과

정은 AI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실무 지식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대

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